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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 문학의 장,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열려

올해 대상에 분당서울대병원 오흥권 교수의 ‘제자리’
우수상 3명∙장려상 10명 등 총 14명 의사 수필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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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1일 열린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학계 대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한 한미수필문학상의 열 일곱번째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17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작 ‘제자리’를 쓴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오흥권 교수 등 총 14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서정시의 대가 정호승 시인, 한창훈 소설가, 문학평론가 홍기돈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3인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 장려상 10인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와 청년의사 이왕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 정호승 시인은 심사총평에서 “시상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할 정도로 응모된 작품 88편 중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정성들여 써내려 간 좋은 작품을 투고해 준 응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좋은 작품’이라는 든든한 지반 위에서 한미수필문학상의 위상과 역량이 확보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지난 17년간 지속된 한미수필문학상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의료계의 대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수필문학상이 오랫동안 의료계 문학활동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청년의사 신문과 한미약품이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한 의료계 대표 문학상으로, 대상 수상자는 ‘한국산문’을 통해 문단에 정식 등단하게 된다.

다음은 제17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이다(우수상 이하 가나다순).

[대상]
<제자리>, 분당서울대병원 오흥권 교수(외과)

[우수상]
<광야를 지나며>, 최원석(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돌아오지 않는 강>, 누가광명의원 조석현 원장
<마음 읽어가기>, H+양지병원 이상환 과장

[장려상]
<거즈유감>, 강동경희대병원 김창우(외과) 교수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이근만(내과) 과장
<다리를 찾아주세요>, 을지대병원 문윤수(외과) 교수
<봄날 오후의 폭풍>, 가천대 길병원 배승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디>, 제1사단 신병교육대대 박민 군의관
<세번의 눈물>, 제3야전군사령부 고성준 군의관
[bookmark: _GoBack]<세번째 만남>, 에스웰빙의원 이용찬 원장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올 때>,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박선철(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느 시인>, 사랑의가정의학과의원 여운갑 원장
<크리스마스의 기적>, 원당서울의원 이정진(소아청소년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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